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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글리 영맨

나    운   영

   

     문득 신입생 환영회 때의 일이 생각난다. 나는 그들에게 이런 말을 해 주었다.

    「학생들 중에는 등록금을 내기 위해서 학교에 다니는 사람이 상당히 있는 줄로 압니다. 즉 공부하기 위해서 다

니는 것이 아니라 등록금을 내기 위해서 다닌다면 무슨 뜻이 있으며 그렇게 해서 4, 5년 뒤에 졸업장 아닌 등록

금 영수증을 받고 교문을 나서 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? 나는 여러분 중에서 평균 1.5 미달로 말미암아 우

리 학교의 재단 이사가 되어주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. 공부를 잘해서 모두들 장학생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. 다

시 말해서 장학금을 면제받는 사람이 되지 말아주기를 부탁합니다.」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어리둥절해서 멍하니 

듣고만 있다가 5분이 지나서야 비로소 그 뜻을 알았던지 쓴웃음을 짓는 학생들을 본 일이 있었다. 이처럼 나는 

신입생들에게 농 비슷한 이야기를 했지만, 이것은 그저 농담으로만 웃어넘겨 버리기에는 너무나도 심각한 이야

기가 아닌가 싶다. 왜냐하면 오늘날 대학생들의 상태를 살펴볼 때 아닌 게 아니라 등록금을 내기 위해서 학교에 

다니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은 듯이 느껴지기 때문이다.

    전문 서적은커녕 과목마다 노트도 준비하지 않고 소위  「종합노트」 한 권만 손에 말아 쥐고 학교로, 극장으로, 

다방으로, 당구장, 술집으로 몰려다니는 전위前爲 대학생(?)이나 또는 비틀즈 차림을 하고 비트 리듬에 비틀거리

고 쏘다니는 사이비 대학생을 볼 때마다 마치 영화 몬도가네를 연상케 된다.

     「사람이 먹기 위해 사느냐? 살기 위해 먹느냐?」

     「우리는 왜 학교에 다녀야 하며 무엇을 어떻게 배워야 하나?」

    이런 기본문제를 해결하려 들지 못하고 문자 그대로 대학을 드나들다가 더 등록금을 낼 의무가 없어지는 동시

에 학교에서 내쫓겨 사회에 발을 들여놓으려 해도 일자리가 없어 실업가實業家아닌 실업가失業家로 결국 고등 룸

펜의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되어 버리니 이쯤 되면 적어도 오늘날에 있어서 대학은 하나의 필요악(?)의 존재라 해

도 그리 지나친 말이 아닐 것만 같다.

    며칠 전 히피족의 머리가 잘린 소동이 벌어졌을 때 나는 그야말로 10년 묵은 체증이 하루아침에 떨어진 듯 통

쾌하기만 했다.

    보기 싫도록 기른 머리, 불결한 머리, 남자인지 여자인지 식별조차 할 수 없는 머리를 한 — 학생인지, 정신병

자인지, 도깨비인지도 분간 못할 장발족들이 대낮에 거리를 활보하는 꼴을 볼 때마다  「과연 말세가 가까웠구나」

하는 탄식이 절로 나오게 되니 말이다.

    「젊은 사자들이여! Ugly Young Man이 되지 마라. 기성세대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대학생들이 되려면 먼

저 마음의 자세를 바로잡고 좀 더 학문에 열중하라.」

 <1970. 9. 7. 연세춘추>


